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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온라인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 언론사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이용을 

분석하였다. 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을 웹1.0으로서 홈페이지와 웹2.0으로서 소셜미디어로 나누어 대응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였다. 즉 홈페이지에 나타난 웹 피쳐를 분석하고, 소셜미디어의 소셜피쳐와 대표성

을 갖는 트위터 이용의 네트워크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사회자본으로서 웹사이트는 커

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역할을 하였다. 영남지역 언론사들의 웹페이지 메인에 소셜미

디어를 이용해 각각 다른 형태로 웹 피쳐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또한 중앙언론사가 모든 

플랫폼을 균형 있게 이용한 반면, 영남언론사는 트위터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순

서로 소셜피쳐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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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nline social capital of local press using the website and social 

media. Moreover, the paper respectively visualizes web feature as Web 1.0 and social feature 

analysis as Web 2.0 by applying correspondence analysis. For data, the study analyzes 10 

representative local press in Yeungnam areas. To collect the data, two coders coded web 

features from the websites and we employed NodeXL, an open-source software tool, for social 

media data. The results reveal that local websites expend online social capital using social 

media account. Especially, the social features of local presses attach importance to Twitter as 

the main press keep the well-balance use among al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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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디지털 기술혁명은 역사상 비교 될 수 없는 속도로 

전통적인 미디어가 수행하던 뉴스생산과 유통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매크로위키노믹스의 저자 돈 탭스콧

(Don Tapscott)은 “디지털 혁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

친 분야가 바로 미디어이다[1]”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전통미디어의 전면적인 변화를 강

조하였다. 대표적으로 언론사의 웹사이트는 디지털 혁

명과 함께 시작된 인터넷 시대에 독자들과 소통하는 채

널로 역할을 해왔다. 웹사이트는 언론사가 추구하는 디

지털 전략이 총망라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언

론사 웹사이트의 대중화와 더불어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성장은 뉴스 생산 및 확산과정에 중요한 의제

가 되었다. 특히, 지역언론사는 소셜미디어의 대중화에 

따라 저널리즘 환경에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뉴

미디어의 등장은 중앙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

한 자본규모를 가진 지역언론의 위기이며 또한 비용의 

측면에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신문은 미국

에서 가장 빠르게 위축되는 산업으로 세계의 미디어 기

업들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여러 논의들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뉴스의 

디지털화와 소셜미디어의 활용이다. ‘알자지라’의 소셜

미디어 책임자 리야드 민티(Riyaad Minty)는 소셜미디

어가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기존 통신사(AP, 로이터)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한 예로 영국 가디언의 

기자 존 헨리가 트위터리안의 도움으로 작성한 그리스

의 경제위기 관련 특집기사는 가디언 홈페이지에서 가

장 많이 읽힌 기사로 뽑혔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신문

시장의 핵심을 이루는 지역신문들은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해 지역정보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뉴미디어가 가진 장점을 이용한 새로운 도약

은 지역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의 기회이

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언론의 웹사이트와 소셜미

디어 관련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

역언론의 위기는 지역문화의 침체와 지역여론을 표현

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연결되는 공익적 가치를 가

진다. 이것은 중앙언론사와의 비교에서 경제성이나 기

술적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

다. 둘째, 지역언론사의 뉴미디어 관련 연구는 그 중요

성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지역 언론사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이용을 온

라인 사회자본 형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알아보고

자 한다. 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은 웹1.0으로서 홈

페이지와 웹2.0으로서 소셜미디어로 구성된다. 따라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연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이 홈페이

지의 이용을 증가 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사의 온

라인 사회자본을 분석하기 위해 첫째, 웹 피쳐(web 

feature)분석 통해 영남 지역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둘째, 언론사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소

셜피쳐(social feature)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

본다. 소셜피쳐라는 개념은 웹 피쳐가 웹1.0 형태의 홈

페이지를 분석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면, 웹 2.0의 피쳐

를 설명하고자 상응하는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 소셜미

디어 이용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용

어로 사용하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온라인 사회

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지역언론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Ⅱ. 문헌 검토 및 연구 문제

1. 온라인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정의와 

논점이 조금씩 다르게 이루어지지만 부르디외

(Bourdieu)의 논의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르

디외는 사회자본을 “친근감이나 서로가 알고 있는 관계

의 제도화를 통해, 혹은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개인이

나 집단이 실제로 또는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2]. 퍼트넘(Putnam)은 사회조직

의 네트워크나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이 서로의 이익

을 위해 조정과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사회자본

이라 정의하였다. 기존의 정의와 연구들을 종합하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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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자본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신뢰, 규

범, 연결망으로 구성된다. 개인 혹은 집단이 가진 관계

를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며 개인의 측면뿐 만 아니라 

사회의 경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3][4]. 특히 미디어 이

용은 사회자본 연구에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미국 사

회에서 사회자본 하락의 원인 중 하나를 전통적 매체인 

TV 시청에 있다고 밝힌 퍼트남의 연구[5]가 대표적이

다. 반대로 미디어를 통한 공통된 정보의 공유가 오히

려 사람들 간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 중요한 것은 미디어 이용과 사회자본의 증가 

혹은 감소 간 엄밀한 인과성이 아니라, 미디어 이용이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인터넷은 기존 오프라인 관계를 유지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미디어와 사회자본 연

구의 영역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사회자본 연구로 

활발히 진행되었다. 온라인 사회자본은 웹1.0과 웹2.0으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웹 1.0은 전형적인 웹사이트 

형태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팀 

오라일리(Tim O'reilly)가 소개한 웹 2.0 형식의 소셜미

디어를 이용한 정보 교류는 상호관계와 신뢰를 강화하

여 사회자본을 강화시킨다[6]. 웹2.0은 사용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웹을 말한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는 그라노베

터(Granovetter)가 ‘약한 관계의 강함(strength of weak 

ties)’에서 설명한 일상적이면서도 마이크로(micro)한 

관계망을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1999년 등장한 국내 

서비스인 개인 미니홈피형식의 싸이월드는 일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온라인 관계를 설정하였다. 인맥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한국인의 관계중심적 온

라인 인맥을 소개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온라인 사

회연결망을 통한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SNS라 부른다

면,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SNS 중에서도 사람들이 생각

과 의견을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한다[7]. 싸이월드는 SNS이지만 소셜미디어의 성

격은 띄진 않았다. 따라서 네트워크 확장성의 측면에서 

비교적 폐쇄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졌다고 평가된다. 

온라인 사회자본 연구가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페이

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확산 때문이다. 네

트워크를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사회자본인 연결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을 

커지게 한다[8]. 한국에서도 온라인공간에서의 사회자

본 형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개인 차원

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사회자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

[9]가 대표적이다. 연결형 사회자본을 필요로 하는 언론

사들도 소셜미디어 이용에 적극적이다. 이 연구에서 다

루고자 하는 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 개념은 언론사 

존재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그 이유는 언론사는 사회

자본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연결망의 크기

에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많은 구독자와 시청자가 그 

언론사의 자본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사의 

온라인 사회자본은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전통

적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사의 연결망 크기가 기자들의 

인맥과, 언론사의 출입처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소셜미

디어 시대에는 언론사의 웹사이트를 통한 뉴스전달 및 

피드백, 나아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

어를 통한 온라인 사회자본의 활용함으로써 넓힐 수 있

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트위터 RT가 가장 많은 상위 20명 안에는 기자

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그들의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

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2]. 온라인 사회자본을 연

구한 노나스와 보이드(Nonath & Boyd)[10]는 많은 사

람과 네트워크를 증가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SNS

의 기능들이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쉽고 특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은 침체기의 지역 언론에 더욱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제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다음은 전반적 

지역언론사 관련 연구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언론사 관련 연구 
지역언론사 연구는 지역방송과 관련된 지원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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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및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생존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 디지털 다매체 시대 이후 주를 이루었다

[11][12]. 2000년대 이후, 지역방송의 지역정체성이나 

지역성 개념화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특히 원용진 

외[13]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지역방송에 대

한 연구 경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들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면에서의 논의수준은 만족스럽게 이

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발

전을 이루자는 단기적이고 제안적 연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역미디어가 가진 공익성과 중요성에 비

해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언론사의 웹사이트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국 언

론사들의 웹사이트 활용은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1995

년 중앙일보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 지방 언론사들은 

중앙 언론사들과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

했으나, 대체로 중앙 언론사들의 닷컴버블 현상을 경계

하며 조금 늦게 시작하였다. 특히 매일신문은 1995년 

지방지 최초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하지만 

언론사웹사이트의 대중화에 비해 관련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언론사 관련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언론사 홈페이지 관련 연구는 중앙 방

송사(KBS, MBC, SBS)의 홈페이지의 서비스 형태와 

내용을 분석한 설진아[1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용 

실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송사 

홈페이지 서비스 평가는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BS는 무료콘텐츠 및 시청자 상담실 메뉴가 활

성화 되어 있는 등 공영방송의 특징을 나타냈다. 반면 

MBC와 SBS 홈페이지는 유료콘텐츠 서비스와 상업성

이 짙은 성격을 보여줬다. 지역 언론사 웹사이트 관련 

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박세정 외[15]의 연구가 

있다. 지역미디어인 대구경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온라

인과 오프라인 이용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

라 언론사들의 온라인 채널 선호도와 만족도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웹을 계량적으로 분

석하는 웹보메트릭스(webometrics)방법 중의 하나인 

동시링크 구조를 분석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높은 선호를 받은 방송 플랫폼들이 동시링크 구조로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밝혔다. 지역언론사 이용 

선호도에서 가장 많은 지목을 받은 언론사인 매일신문

과 영남일보가 홈페이지 선호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채널 선호도와 온라인 선호도가 통계적으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지역언론의 소

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채환 외[16]

의 연구가 있다. 부산일보를 사례로 지역신문의 멀티미

디어 콘텐츠 생산과 지역성 구현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뉴스제작과 트위터

의 활용은 지역 독자들과의 밀착된 소통의 장을 제공하

여 지역의제를 확산하는 효과가 있음을 찾았다. 또한 

클릭 수나 트위터 팔로워 수가 높아져 영향력 있는 매

체로 그 기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연구는 

지역신문이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 적용 가능한 전략과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다. 또한 뉴스 미디어로서 트위터를 연구한 김은미 외

[17]의 연구에서는 팔로워가 많은 의견 지도자들이 주

로 채택해서 전파하는 뉴스이슈가 무엇인지 연구했다. 

팔로워가 많은 의견 지도자들은 주로 경성뉴스를 채택

하였다. 또한 언론사 링크를 활용하여 헤드라인을 인용

하면서 뉴스를 충실히 재매개한 것을 밝혔다. 특히 트

위터에서 이슈가 되는 뉴스는 기존 언론사 뉴스의 확산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미디어가 

실질적으로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의 통합하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존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남

지역 언론사가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온

라인 사회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를 설정하였다.

1. 영남지역 언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사

회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2. 영남지역 언론사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회자본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2-1) 영남지역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사회자본은 

중앙언론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2) 영남지역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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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영남지역 언론사 사회자본 이용을 위해 총 10개의 지

역언론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신문사는 

신문 구독 수를 바탕으로 매일신문, 영남일보, 부산일

보, 국제신문 총 4개를 선정하였고, 방송사는 영남지역

의 대표 3사 방송국인 TBC대구방송, KBS대구, 대구

MBC, KNN, KBS부산, 부산MBC로 총 6개이다. 이 연

구에서는 지역언론사의 사회자본 개념을 앞서 선행연

구에서 밝혔듯이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사의 사회자본은 첫째는 웹 1.0을 대표하는 홈페이

지와 웹2.0의 소셜미디어 소셜피쳐로 나뉜다. 즉 홈페

이지에 나타난 웹 피쳐를 분석한 후, 소셜미디어의 소

셜피쳐를 분석하고 트위터이용의 네트워크 구조를 검

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표 1. 영남지역 언론사 

　 언론사 지역 매체

1 매일신문 대구경북 신문사
2 영남일보 대구경북 신문사
3 TBC 대구경북 방송사
4 KBS대구 대구경북 방송사
5 대구MBC 대구경북 방송사
6 부산일보 부산경남 신문사
7 국제신문 부산경남 신문사
8 KNN 부산경남 방송사
9 KBS부산 부산경남 방송사
10 부산MBC 부산경남 방송사

1. 웹 1.0 : 웹 피쳐 분석
슈나이더(Schneider)와 풋(Foot)[18]은 웹 공간(web 

sphere)을 다양한 웹페이지들, 컨텐츠 및 서비스 피쳐

들(features), 하이퍼링크들, 텍스트들로 구성된 어떤 

개인 혹은 조직이 자유롭게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는 특

정한 전자 공간(electronic space)으로 정의하였다. 여기

서 웹 피쳐라 함은 웹공간을 분석하는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웹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 내용물, 커뮤니

케이션 메시지, 기능성 서비스 등을 지칭한다. 피쳐는 

각 웹사이트 내부에서 발견된 정보성 텍스트 및 다양한 

웹 탐색 옵션과 같이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

라 할 수 있다. 피쳐분석은 웹사이트 내용을 분석하는 

콘텐츠분석과는 다르게 웹의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

다. 예를 들어, 콘텐츠 분석은 시청자게시판의 내용을 

즉 메시지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피쳐 분석은 시청자게

시판을 웹 사이트에 만들어 놓았는지 그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분석방법은 웹 사이

트의 특정 피쳐가 콘텐츠의 이용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영지 외[19]는 한국과 일

본 신문사 사이트의 웹 피쳐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신

문사 웹사이트는 일본의 웹사이트에 비해 댓글 공간을 

비롯하여 독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박한우 외[20]는 웹 피쳐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원들이 모여 있는 하

이퍼링크화된 웹 공간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웹 피쳐 

분석을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가 전개하는 다양한 사이

버 활동에 대한 온라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온라인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웹 피쳐분석 코딩

항목은 웹사이트의 기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통합

하여 분류를 재구성하였다. 지역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얻게 되는 특성을 크게 커뮤니케이션 기능, 정보제공 

기능, 비즈니스 기능으로 나눠 총 32개의 항목으로 재

구성하였다[21][22]. 각각 분류된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표 2],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기사 댓글 서

비스 및 게시판, 네티즌 리포트 등과 같이 사이트 내에 

이용자와 기자, 언론사 간에 정보 및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조직 및 공

간에 대한 기능이다. 정보제공은 웹사이트 내의 뉴스레

터나 RSS기사 전송 같은 자체적인 서비스는 물론 소셜

미디어와 같은 외부 미디어와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형식에 대한 분류이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기능은 웹

사이트를 통한 언론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된 광고, 유

료 콘텐츠, 전자상거래와 같은 항목이다.

대상 웹사이트의 코딩 날짜는 2011년 10월 24일로, 

두 명의 코더가 32개의 항목에 대해 있음은 1로, 없음은 

0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두 코더 간의 일치도

(Inter-coder reliability)는 94.87%로 사전 테스트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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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웹사이트를 코딩하여 확인하였다. 32개의 항목에 

대한 10개의 사이트를 두 명이 각각 코딩한 결과, 전체 

320개 항목에 대해 282개가 일치하였다.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두 명의 코더와 연구자가 그 웹사이트

에 들어가 항목에 대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코딩 데

이터를 정리하였다. 한 분석 시점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측정항목이 많고 특정한 날이 아

닌 불특정한 하루를 지정하였기에 오히려 연구자의 개

입을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컨텐츠는 변

화가 많은 반면 웹피쳐는 그 업데이트와 변화가 비교적 

적기에 웹사이트의 스냅샷으로서 탐사적인 연구로서는 

가치가 있다. 최종 데이터는 10점 만점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각 항목별로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별 계산 방식은 (항목 빈도수)×10÷(해당 항목의 전

체 항목수)로, 항목의 수치가 높으면 그 항목에 대한 성

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웹 피쳐 코딩항목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비즈니스

기자이메일 제공
기자블로그 제시
기사 아래 댓글 달기 
토론/포럼게시판
독자/시청자투고
네티즌리포트
온라인투표/설문조사
독자시청자위원회
회원제

메일링리스트
소셜미디어계정/메인
페이지 게재
소셜미디어
-기사 스크랩
- 내보내기
이메일 기사전송
RSS기사전송
모바일 기사전송
회원 기사 퍼가기
개인맞춤서비스

유료콘텐츠
쇼핑몰
경매
벼룩시장
광고
-배너
-팝업
-링크

2. web 2.0 : 소셜 피쳐(social feature)분석과
에고네트워크(ego network) 분석
언론사의 소셜피쳐는 언론사가 사회자본을 얻기 위

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플랫폼은 트위터(www.twitter.com), 페이스북(www. 

facebook.com), 유튜브(www.youtube.com), 미투데

이,(www.me2day.net) 모바일 웹 페이지, 언론사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웹피쳐와는 다르게 언론사들의 

소셜피쳐분석을 위해 5개의 중앙언론사(조선일보, 한겨

레, KBS, MBC, SBS)를 비교군으로 추가하여 분석하였

다. 소셜피쳐는 우선 크게 소셜가시성(social visibility)

과 소셜활용성(social activity)으로 구분하였다. 소셜가

시성은 얼마나 다양한 소셜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를 나타내는 소셜플랫폼 종류와 소셜플랫폼 이용기간으

로 측정하였다.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미투데

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여부나 언론사앱

의 여부 또한 소셜한 사회자본의 개념에 부합하기에 가

시성에 포함하였다. 소셜활용성은 전송형(informing), 

관여형(involving), 동원형(mobilizing)으로 나누어 분

석하였다. 이 분류방법은 온라인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

를 분석한 클러버 외(Kluver et al.)[23]의 연구가 웹사

이트를 기능적 측면에서 전송형, 관여형, 연결형, 동원

형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에서 연결형을 제외하고 

적용하였다. 여러 플랫폼을 아우르는 소셜피쳐에 대한 

분류가 명확히 명시된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다. 또한 

웹사이트 분류에 사용된 분류법을 소셜피쳐에서도 대

입해 분석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 또한 웹1.0과 웹2.0의 

연결성 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전송형은 

트윗수, 페이스북의 사진수, 유튜브의 동영상 수로 측정

하여 언론사의 정보제공 정도로 측정하였다. 관여형은 

트위터 맞팔율(서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비율)과 팔

로잉수로 언론사가 시민과의 의사소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동원형은 유튜브의 구독

자수, 페이스북의 좋아요 수와 같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활동적 측면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들은 편차가 심한 

수치들이기에 로그(log) 값을 취하여 비교 및 대응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사회자본의 활용성

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각 언론사의 트위

터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언론사들의 

트위터 에고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에고 네트워크는 한 

노드(언론사)를 중심으로 다른 노드(해당 언론사와 친

구를 맺고 있는 트위터 이용자들)와의 관계를 표현한 

네트워크를 말한다. 각 에고 네트워크의 특성을 시각화

하여 노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 미디

어의 소셜미디어 이용 관련 소셜피쳐를 분석하기 위해 

트위터,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에 기반한 웹보메트릭스 분석도구인 NodeXL을 이용하

여 각 언론사의 소셜미디어 계정의 현황자료를 수집하

였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그램인 노드엑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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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각 언론사들의 트위터 팔로워와 팔로잉 중 프로

그램 오작동을 최소화 하는1000-2000명으로 제한하여 

에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24]. 소셜미디어 데이터 수

집기간은 2012년 8월 22일로, API 도구를 통한 자동 수

집이 어려운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동 수집

하였다. 소셜미디어 조사·분석의 이론적 관점뿐만 아니

라 노드엑셀을 이용한 연구의 상세한 절차와 구체적 사

례는 박한우[25][26]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언론사 

사회자본과 관련한 개념과 조작적 정의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 온라인 사회자본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웹 피쳐와 소셜피쳐의 수집된 자료는 대응분석(CA: 

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대응분

석은 행과 열을 저차원 공간상의 점들로 동시에 나타내

어 그들의 관계를 탐구하려는 탐색적 자료기법이다

[27][28]. 다변량 범주형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탐색적 

자료분석 중 하나로 기본원리는 변수간의 카이제곱 거

리와 행과 열의 분할표 자료를 산점으로 표시하여 변수

간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

히 최샛별 외[29]는 이원분할표를 이용한 대응분석을 

한국 사회의 문화적 실천을 연구하는데 있어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는 행과 열 두 변수 

간 관계를 명료하게 시각화함으로써 자료에 대한 개괄

적인 이해를 한 눈에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탐색적인 

자료 분석을 할 경우 숨겨져 있던 중요한 측면이나 관

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로 범주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 요

인분석과 같은 전통적인 다변량 기법들을 사용하기 어

려운 이들 자료의 분석을 용이하게 해주며 빈도수, 퍼

센트, 서열적 자료 등의 이질적인 자료들을 함께 사용

할 수 있어 적절한 유형의 자료들이 풍부하지 않은 상

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에서 각 언론사의 웹 피쳐와 소셜피쳐 성향 및 특징을 

전체 코딩 데이터 결과와 비교한 후, 각 코딩 항목별 관

계도를 보기 위해 사회네트워크분석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이용하여 대응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웹 피쳐 분석 결과 
영남지역의 언론사별 웹 피쳐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웹 피쳐 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비즈니스

매일신문 7.78 5.63 2.86
영남일보 7.78 3.13 4.29
대구방송 3.33 2.50 5.71
KBS대구 2.22 0.00 1.43
대구MBC 4.44 1.88 5.71
KNN 6.67 5.00 8.57

국제신문 7.78 4.38 4.29
KNN 4.44 4.38 7.14

KBS부산 3.33 0.00 2.86
부산MBC 3.33 0.00 1.43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지역별 언론사 웹사이트를 

비교해 본 결과 항목들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수치가 비슷하다. 반면 방송사 웹사이트에 

비해 웹사이트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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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측면에서 신문사 웹사이트는 방송사 웹사이트와 

비교하면 3.98의 차이를 보인다. 방송사에 비해 독자와

의 상호작용과 참여유도 등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수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유는 대부분 홈페

이지에서 실행 가능한 광고를 활용 중이었고, 유료로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경매 등의 차별화된 

웹사이트 활용에서 약간의 수치적 차이를 보인다. 

표 4. 언론사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비즈니스

신문사 7.50 4.54 5.00
방송사 3.52 1.46 4.05

언론사들이 홈페이지에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하

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항목 중 소셜미디어의 

활용 부분을 따로 비교해 보았다. 영남지역 언론사들은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전체 소셜미디어 활용을 살펴보

면 각각 차이가 있다. 부산 언론사들은 5.00으로 1.00 수

치인 대구에 비해 홈페이지 메인에 언론사 소셜미디어 

계정을 게재하여 노출시키고 있는 곳이 많았다. 그에 

반해 대구경북 언론사는 기사와 함께 소셜미디어로 기

사를 스크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4.25 점으로 나타

내 2.50 점인 부산언론사보다 높다. 

[그림 2]는 언론사 웹사이트 대응분석 결과들을 보기 

쉽게 재구성한 그림이다. 네모(빨강색)는 신문사, 동그

라미(초록색)는 방송사, 그리고 역삼각형(하늘색)은 코

딩항목들이다. 각각의 거리와 위치는 가까울수록 관계

성이 높고 유사함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앞서 수치상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하게 지역별 차이보

다는 방송사와 신문사 그룹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모의 신문사들은 주로 기사 전송 서

비스와 관련해 좌측에 모여 있고, 동그라미의 방송사들

은 콘텐츠와 회원제 중심으로 우측에 모여 있어 각각의 

언론사별 웹사이트의 주요 성향과 차이를 확실하게 그

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체 코딩항목들의 분포 역시 

방송사보다 신문사 위주로 왼쪽에 몰려 있어 방송사 보

다 신문사들이 각 코딩항목들에 대해 웹사이트를 활발

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문사별로 위치 및 거리를 비교해 보면 매일신문, 부

산일보, 국제신문은 코딩항목과 관련해서 주요 성향은 

조금씩 다르나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 유사함을 보인

다. 그에 비해 영남일보는 다른 신문사를 비롯하여 코

딩항목들과도 상대적으로 떨어진 위치에 있지만 다른 

언론사들은 제공하지 않는 다음(Daum)의 SNS인 ‘요

즘’ 서비스를 링크하고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동그라미

의 방송사들 중에서 KNN은 뉴스레터나 배너광고 코딩항

목과 연관성이 높아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 신문사에 가까

운 성향을 보여준다. 구MBC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양

한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웹 피쳐 대응분석 결과

2. 소셜피쳐 분석 결과 
중앙언론사는 모두 모바일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

으나 지역언론사는 영남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국제

신문, KNN이 제공하고 있다. 언론사 앱은 KBS대구, 

KBS부산, KNN을 제외한 언론사들이 제공하고 있었

다. 트위터는 KBS대구만 계정이 없었으며 유튜브의 언

론사 채널은 영남언론사 중 5개(영남일보, 매일신문, 대

구MBC, 부산일보, 국제신문)만 계정을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매일신문과 부산일보가 유튜브 채널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매일신문의 업로드 된 

동영상수(1104)는 부산일보의 동영상 수(482)의 2배수

가 넘지만 구독자수와 동영상 시청 수에서는 현저히 낮

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에서 나타난 부산일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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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의 시청수 차이는 후속 연구에서 좀 더 상세한 

정성적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젠스텔과 미쉘

(Rosenstiel & Mitchell)[30]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뉴스 비디오들을 분석한 결과, 인기 동영상들은 영상이 

찍히고 편집되고 포스팅되는 모든 과정에서 뉴스의 종

류와 비디오 형태에 따라 시민과 언론사가 각기 다른 

형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중앙언론사 중에

서도 한겨레의 유튜브 활용은 개정 개설일이 가장 빠른 

2007년 1월에 채널을 개설하여 구독자, 시청자 수에서

도 활발한 활용을 보였다. 중앙언론사 중 방송3사는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채널을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페이스북 계정은 중앙언론과는 달리 매일신문, TBC, 

국제신문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닌 주로 개인이 사용

하는 프로파일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미투데이는 중앙언론사는 모두 계정을 사용하였고, 영

남언론사는 TBC만 사용하고 있었다. 중앙언론과 비교

했을 때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사진 수의 빈도 값에서 

영남지역 언론사는 상호간 차이가 많았다. 소셜피쳐 데

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소셜활용성을 나타내는 동원형

과 전송형은 주로 중앙언론사를 중심으로 높은 유사성

을 나타냈다. 플랫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언론

사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을 거리상으로 모두 균형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영남지역 언론사에서는 매일신

문, 국제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는 소셜활용성, 소셜

플랫폼종류, 소셜플랫폼운영일로 측정된 소셜가시성의 

중간부분에 놓여 비교적 활발한 소셜활용성으로 나타

났다. 왼쪽편 트위터 맞팔율과 함께 모여있는 대구

MBC, 부산MBC, KNN은 맞팔율과 팔로잉수로 측정된 

관여형에 가까웠다. TBC는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페

이스북을 비교적 잘 활용하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KBS대구는 소셜미디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아

웃라이어(outlier)로 나타났다.

대응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중앙언론사들은 신문사와 방송사 모두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상관없이 균형잡힌 활용을 보여준다. 

반면 영남지역 언론사들은 방송사와 신문사간 소셜미

디어 이용에 불균형적인 활용을 보인다. 둘째, 영남지역 

내부의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의 언론사를 비교하면 대

구경북의 KBS대구와 TBC는 현저히 저조한 소셜피쳐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영남지역 언론사가 활발

하게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의 순서이다.

그림 3. 소셜피쳐 대응 분석

3. 소셜미디어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 구조 
분석 : 트위터

대응 분석을 통해 알아본 영남지역 언론사의 소셜미

디어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트

위터 에고 네트워크를 통해 알아보았다. 언론사들의 소

셜미디어 활용과 관련하여 에고 네트워크 구조를 [그림 

4]와 같이 시각화하여 나타내었다. 소셜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그램인 노드엑셀 프로그램의 수집의 한계가 

있기에 부분적인 에고네트워크라는 점을 밝힌다. 중심

에 위치한 세모모양으로 각 언론사를 나타내었다. 트윗 

수가 많을수록 노드의 크기를 크게 나타내었고,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노드색을 빨강으로 나타내었다. 노드 크

기가 크고 붉은색일수록 빅마우스(big mouth)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앙언론사와 지역언론사와의 

비교에서는 중앙언론사는 방송사 신문사 모두 밀도가 

높은 에고네트워크 이용을 보여주며 활발한 이용이 시

각화 되었다.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KBS대구는 유일하

게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제일 저조한 시각화를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비교에서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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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지만 높은 맞팔율로 시민들과 커뮤니케이

션을 하고자 하는 특징이 지역신문사의 에고네트워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영남일보와 부

산일보의 네트워크의 비교이다. 두 언론사는 비슷한 에

고 네트워크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노드들은 언론사와 ‘맞팔’ 관계에 있다. 그 주

위로 팔로워들이 얇은 띠를 두르고 있는 형태를 보인

다. 맞팔율이 100에 가까운 두 언론사의 네트워크 모양

은 비슷하나, 두 네트워크의 다른 점은 부산일보와 맞

팔을 맺고 있는 노드들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아 트윗 

즉 정보를 많이 생산하는 트위터 이용자가 영남일보에 

비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팔율이 최하위인 KBS부

산(11.1%)과 TBC(8.7%)는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와 

그 정보를 수용하는 팔로워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네트

워크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4. 언론사 트위터 에고 네트워크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온라인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지역언론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이용현황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소셜미디어 이용에서는 중앙언론사를 비

교군으로 살펴보았다. 박한우[31]는 세계적인 도시들의 

공통점은 도시발전을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지역언론

이 중심에 있다고 설명하며 지역언론을 통한 도시 내외

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및 

세계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해 영남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핵심에 있는 10개의 

언론사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활용을 살펴보았다. 

지역언론사의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소셜가시성과 

소셜활용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파악할 수 있었다.

온라인 사회자본으로서 웹사이트는 커뮤니케이션, 

정보제공,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

역언론 웹사이트는 소셜미디어 계정 연동을 이용해 네

트워크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다. 웹페이지에 머물렀

던 기사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더 많은 곳에 퍼

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웹 피쳐 분석를 통해 영남지역 

언론사들의 웹페이지 메인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표시

하거나 SNS를 이용한 기사 퍼나르기를 통해 각각 다른 

형태로 네트워크를 확장하려고 하였다. 중앙언론사와 

함께 비교해본 소셜피쳐 분석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

튜브 등 균형 있게 소셜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중앙언론

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영남언론사는 트

위터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순

서로 소셜피쳐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언론사의 트

위터 이용의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자본의 구조적 

형태를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사의 온라

인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점

이다. 둘째는 웹 1.0으로 대표되는 언론사 웹사이트와 

2.0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속적인 관점에

서 연구한 것이다. 셋째는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대응분

석을 통해 영남지역의 사회자본을 네트워크적 시각화

를 통해 구성해 봄으로써 온라인 사회자본의 형태와 이

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

으로는 웹 피쳐 분석에서 중앙언론사를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아 소셜미디어 연구 분석과 균형이 맞지 않았

다. 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중앙언론사와의 비교가 

아니기에 결정적 결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부터 2011년 사이의 권역별 지역지 평균 매출액 추이도

에서 평균 매출액이 높은 영남권은 2006년을 정점으로 

차츰 하락추세를 보여왔다. 지역지는 권역의 외부환경 

보다는 개별신문의 내부역랑과 노력 등에 의해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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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장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지역지에

서는 보다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32]. 지역언론사

들의 돌파구 찾기는 온라인 사회자본의 확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개인의 소셜미디어 선택에서는 언론이 전

달하는 소셜미디어 대한 담론구성이 사회의 발전과 보

다 나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전

달해야하나[33] 뉴욕시립대 제프 자비스(Jeff Jarvis) 교

수는 언론들의 입장에서 구글 등 미디어 플랫폼을 최대

한 이용해 독자 기반의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언론이 살

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앞

으로 온라인 사회자본의 이용이 어떻게 지역언론의 고

립감을 해소 시킬 수 있을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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